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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
-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혜택 및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령 기회 확대 -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국제협력· 

재외국민부 장관과 2026.10.8.(목) 양국 정상 임석 하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협정: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국민의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한 

국가의 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그 국가의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협정

  한-이집트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협정의 가입기간 합산 조항에 따라 양국 

연급 납부 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 확대가 예상된다.

※ 연금 가입기간 관련, 우리나라는 10년, 이집트는 15년 가입 후 연금 수급 가능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상호 진출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투자·무역 등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은 각각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 날 중 마지막 서면 통지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한-이집트 교역액 규모 (한국무역협회, 2025)

  - 對이집트 수출: 1,668백만 달러 (주요 폼목: 무기류, 승용차, 합성수지 등)

  - 對이집트 수입: 72백만 달러 (주요 품목: 나프타, 천연가스, 박류 등)

※ 한-이집트 상호 누적 직접투자액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2025)

  - 韓→이집트 투자: 951백만 달러 

  - 이집트→韓 투자: 34.9백만 달러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의 제 ‧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해외파견 우리 기업·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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